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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이민 2순위: NIW 
(National Interest Waiver)

NIW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

법 중에 고용주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

큰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바로 이민을 

계획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에서 거주

하시는 고학력 취득자 분들께서 많이 

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.  

NIW의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

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입증해야 합

니다. 

첫째, 신청자는 일하는 분야 자체가 

고유한 장점을 상당히 내재한 분야여

야 합니다. 

둘째, 신청자가 일할 내용은 미국 전

역을 전반적으로 이롭게 한다는 증명

이 필요 합니다. 

마지막으로 다른 취업이민 신청자와 

같이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처

야 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소모되는 

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미국 국익에 부

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증명이 필

요 합니다. 즉, 신청자가 관여하는 일이 

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아주 

높아서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요

구하는 필요성 그 자체를 훨씬 넘어선

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. 

따라서 신청자는 본인의 관계분야

에서의 뛰어난 재능으로 인해 주변 대

부분의 peer 들에 비해 미국 국익에 훨

씬 더 많은 기여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

점을 입증함으로써 미국에서 Labor 

Certification 과정을 통해야 한다면 시

간도 걸리고 그 과정에서 요구하는 심

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

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

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NIW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

소는 추천서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

다.  추천서를 써 줄 수 있는 권위있고 

저명한 추천인들을 (5명 정도) 빨리 섭

외해서 구두로라도 우선 승락을 받아 

놓는 것이 중요합니다. 대부분 이 과정

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

다. 논문 출판, 발표, 구체적인 성과, 업

적 등에 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

한 경우, 이 부분을 또한 메꿀 수 있는 

부분이 추천서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

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추천인으로써 제일 적합한 사람은 

물론 관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최고

의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만, 이런 추

천인을 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적

어도 해당 분야에서 권위가 있고 업적

을 인정받는 추천인은 필수적입니다. 

또한 본인과는 전혀 개인적으로는 

친분이 없지만 컨퍼런스같은 곳에서, 

또는 관계하는 일을 통해서 알게 된 추

천인을 섭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

다. 객관적으로 본인의 논문이나 성과, 

업적에 관해 좋은 평가를 해 줄 수 있

는 설득력 있는 추천서가 될 수 있기 

때문입니다. 

물론 본인과 가까운 추천인도 나름

대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

무조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추천

인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

중요한 것은 입증하려고 하는 내용을 

잘 보여줄 수 있게 추천인들의 밸런스

를 잘 갖추는 것입니다.

이상과 같이 추천인들을 섭외, 구성

하기까지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, 또 이

민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맞추기 위

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추천을 받

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등

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초기부

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계획하면서 진

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.

■ 법률 칼럼

함영심 변호사
Sky Law Firm, P.C.
www.skyuslaw.com

young@skyuslaw.com
TEL (714) 522-1033

6 Centerpointe Dr. #700
La Palma, CA 90623

교육 / 전문인 칼럼

■ 교육

명문 주립대 포함 1천여 개 대학 미달
6월 1일까지 추가 지원 받아

지난 1일까지 2019학년도 합격자 등

록을 받은 결과 많은 대학들이 정원에 

미달됐다. 이 가운데는 이른바 명문 대

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곳도 포함됐다. 정

원 미달 사태는 복수 합격제도 때문이

다. 한 학생이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

후 한 대학에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미

달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. 

많은 대학들이 이런 미달 사태를 막기

위해 얼리 제도와 웨이팅 제도를 둔다. 

대학들은 얼리 제도를 통해 전체 인원

의 50% 가까이 선발한다. 그러나 이 제

도를 쓸 수 있는 대학들은 상위권 대학

들이다. 대학들은 또한 웨이팅을 통해서 

추가 합격 대상자를 확보한다. 즉 정시 

전형에서 일정 학생을 선발하고 이후 정

원의 2배까지 예비 합격자를 확보한다. 

그럼에도 미달 사태가 발생한다.

이는 각 대학의 등록률을 보면 알 수 

있다.‘미래교육연구소’(소장 이강렬)

이 소개한 2018학년도 아이비리그 대

학과 몇몇 명문 대학들의 등록률을 보

면 다음과 같다. 어떤 이들은“아이비리

그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안 한

단 말이야?”라고 말을 할 지 모르나 우

수한 학생들 역시 여러 아이비리그 대학

에 동시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

데 하나만 고르는 것이다. ●유펜 67% 

●하버드 84% ●예일 71,4% ●프린스

턴 66.6% ●다트머스 61% ●스탠퍼드 

82% ●조지타운 49% 등등이다.

상위권 대학이니까 이 정도다. 주립대

학으로 가면 등록률은 절반에도 못 미

치는 경우가 많다. 다음은 주립대와 사

립대를 포함한 2016년도 등록 기록이

다. 

●위스컨신 매디슨 41.3% ●버지니아 

대학 41.2% ●터프츠 대학(사립) 41% ●

미시간 대학 40.5% ●텍사스 텍 38.8% 

●아이오아 주립대 37.6% ●미시간 주

립 36.7% ●버지니아 텍 36.5% ●NYU  

(사립) 32.8% ●UIUC 32.8% ●조지아

텍 32.5% 등이다.

전미 대학 카운슬러 협의회(NACAC)

는 해마다 이렇게 5월 1일 등록 마감 후 

등록 부족 상태를 겪는 학교 리스트를 

발표를 한다. 학생들이 늦게나마 자신이 

가고 싶었던 대학에 등록을 할 수 있도

록 도와주기 위해서다. 

만일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

추가 지원해 보자. 6월 1일까지 가능하

다. NACAC 홈페이지(www.nacacnet.

org)를 방문하면 추가 전형을 하고 있는 

학교를 확인할 수 있다. 다음은 추가 전

형을 실시하는 주요 대학들이다.

●The University of Alabama ●Hen-

drix College ●Arizona State University 

●Embry-Riddle Aeronautical Uni-

versity ●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

●University of Denver ●Iowa State 

University ●DePaul University ●Earl-

ham College ●Hanover College ●Bard 

College at Simon’s Rock ●Goucher 

College ●St. John’s College ●Univer-

sity of Maryland ●University of Maine at 

Farmington ●Hope College ●Univer-

sity of Minnesota Crookston ●Univer-

sity of Minnesota Duluth ●University of 

Minnesota Morris ●Missouri State Uni-

versity ●St. Louis College of Pharmacy 

●Truman State University ●Drew Uni-

versity ●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

●Rutgers University - New Brunswick 

●Rutgers University-Newark ●Adelphi 

University ●Canisius College ●Albright 

College ●Juniata College ●Messiah 

College ●Penn State University ●Ursi-

nus College ●Beloit College ●Univer-

sity of Wisconsin - Superior ●Univer-

sity of Wisconsin-Parkside ●University 

of Wisconsin-Stout


